
중동상황 관련 안보·경제 합동 점검회의 개최(8.1)

대통령실은 오늘(8/1, 목) 오전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 성태윤 

정책실장 공동 주재로「중동상황 관련 안보·경제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이스라엘-헤즈볼라·하마스 상황 등 

중동지역 정세가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

회의 참석자들은 현 상황에 대한 관련 국가들의 입장과 향후 정세

전망 등에 대해 분석한 후, 이에 따른 외교적 대비책과 더불어 

현지에서의 교민 안전 강구 방안과 유사시 교민 철수 대책 등을 

검토했으며,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부처별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

가기로 했습니다.

경제적 영향 관련, 회의 참석자들은 중동사태 등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했으나 원유·가스 수급 및 유조선 운항 등 국내 수급상 영향은

없으며, 국내외 금융시장의 경우에도 미국 통화정책 변화 기대에 

더 큰 영향을 받으며 대체로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향후 

중동지역 정세 급변 가능성도 있는 만큼 높은 수준의 긴장감을 

가지고 국내외 시장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이상 징후 발생시 단계별 

대응 매뉴얼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김범석 기획

재정부 1차관,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최남호 산업

통상자원부 2차관,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끝>


